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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지능형 반사 표면을 활용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고려 사항을 제시한다. 기존의 지능형 

반사 표면을 활용하는 통신 시스템 연구는 이론적인 성능을 최대화 하는데 집중했다. 하지만, 지능형 반사 표면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 사업자를 고려한 주파수 특성, 알고리즘 복잡도, 6G 를 위한 센싱 및 

통신 융합 시스템으로의 확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Ⅰ. 서 론  

지능형 반사 표면(RIS,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은 5G 이후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부상하며, 무선 통신 채널을 능동적으로 조절하여 

스펙트럼 및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거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잠재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의 RIS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인 

성능 최대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지국에서의 빔포밍과 

RIS 에서의 반사 계수를 적절히 조절 하는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1]. 하지만, RIS 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구현 환경 및 알고리즘의 실용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RIS 를 무선 통신 시스템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주요한 실질적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1) 서로 다른 서비스 

사업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주파수 특성 관리와 2) 

6G 핵심 요구 사항인 센싱 및 통신 융합 시스템으로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룬다.  

 

Ⅱ. 본론  

현실적인 셀룰러(cellular) 시스템에서는 다수의 서비스 

사업자(네트워크 사업자)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셀을 운영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셀 간에는 주파수 

직교성으로 인해 상호 간섭이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셀을 지원하기 위해 RIS 가 배치될 경우, RIS 는 주파수와 

무관하게 모든 입사 신호를 반사하므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인접 셀에도 의도치 않은 성능 열화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RIS 가 cell 1 의 성능 

향상만을 목표로 설계될 경우, cell 2 의 사용자들은 

RIS 를 통해 반사된 신호를 uncontrolled channel 로 
받게 되어 성능 저하를 겪을 수 있다. 특히, cell 2 를 

cover 하는 기지국이 RIS 관련 채널 정보를 알지 못하고 
빔포밍을 수행하는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ell 1 의 RIS 를 통한 반사 

채널의 이득은 최대화 하면서도 동시에 cell2 에서 
uncontrolled channel 의 이득의 합은 최소화 하는 

balancing RIS design 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기법을 

통해 적절한 balancing parameter 를 설정함으로 써 cell 

2 의 성능 저하를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소화 
하면서도, cell 1 의 높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문제는 복잡도가 높지 않은 Riemannian manifold 

optimization 기법을 활용해 solution 을 구할 수 있어 

알고리즘의 실용성 측면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한편, 6G 이동통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센싱 

기능과 통신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ISAC 

(Integrated Sensing and Communication)이다 [2]. 

RIS 는 ISAC 시스템에 새로운 전파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센싱 및 통신 성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목표물의 위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실제 환경에서 ISAC 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기존 통신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beam training 

과정에 센싱 기능을 통합하는 실용적인 framework 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동통신 표준인 5G 

표준의 코드북(codebook) 구성 원칙을 따르면서도 
training overhead 를 줄일 수 있도록 부분 탐색 절차를 

고려한다. 이를 통해 통신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빔 

조합을 찾는 과정에서 목표물의 반사 신호를 동시에 

분석한다. 특히, 센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BP 
(Auxiliary Beam Pair) 기법을 활용해 기지국과 RIS 

관점에서의 목표물 각도를 고해상도로 추정한다 [3]. 

RIS 를 통해 반사된 경로를 활용함으로써 기지국-목표물 

사이의 direct link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목표물의 
3 차원 위치 모호성 문제를 해소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이 추정된 각도 정보를 

기반으로 폐쇄형 위치 추정 기법을 제안해, 기존 방법론 
대비 월등히 높은 측위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다. 

 

Ⅲ. 결론  

본논문에서는 6G 를 포함한 차세대 무선 통신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RIS 를 활용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장벽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 환경에서 RIS 가 발생시킬 수 있는 의도치 않은 

간섭 문제에 대한 balancing design 을 통해 주파수 
특성과 관련된 실용적인 RIS 운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beam training 기반의 RIS 를 활용한 ISAC 

framework 는 RIS 가 6G 의 핵심인 통신 및 센싱 융합 

시스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단순히 이론적 성능의 한계를 

넘어, RIS 기술의 차세대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의 실질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필수적인 고려 사항으로 포함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RIS 의 성공적인 미래 무선 통신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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